
서울 삼청동 언덕길을 느긋하게 걸어 바라캇 컨템포러리로 들어선다. 유리창 너머 눈 부신 햇살이 비껴들어 갤
러리 벽면에 걸린 작품들에 비치니, 그곳으로 시선이 향한다. 거기에 ‘다른 이’가 있다.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
지 않는다고 느끼며 자기를 숨기고 싶은. 어찌할 줄 모르며 지나치게 말이 많아지는 이. 바로 작가 엠마 하트이
다. 곱지 않은 눈총이 작가에게 쏠리는 ‘Big Mouth’ 작품과 한참을 마주 본다.












